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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처리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자극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연령차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

다(Carstensen & Mikels, 2005; Grühn & Scheibe, 2008; 

Scheibe & Carstensen, 2010). 그러나 정서 처리과정에서 연

령차를 확인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젊은 사람

들을 대상으로 규준화된 평가 자극을 사용하였다(고선규, 강

효신, 이태호, 2009; 김유진, 강연욱, 2016; 정혜윤, 진영선, 

장문선, 2015). 이로 인해 자극의 정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령차나 코호트 효과는 고려하지 못하

였다. 개인은 삶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에 노

출되는 정도가 다르며, 연령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에 의해 

어떤 자극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혹은 덜 

부정적(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 자극에 의해 각성되는 정

도 또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Grühn & 

Scheibe, 2008). 따라서 정서 자극 평가에서 연령차를 보이

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극의 정서적 특성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차원은 정서가와 각성가이다. 정서가는 자극이 얼마나 유쾌

한지-불쾌한지에 따라 평가되며, 각성가는 자극이 얼마나 흥

분되고 각성시키는지-침착하고 차분해지는지에 따라 평가된

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정서가와 각성가 차원은 서로 독

립적이지 않으며 U 형태를 보인다. 즉 불쾌한 자극은 유쾌

한 자극보다 각성가가 높으며, 불쾌하거나 유쾌한 자극 모두 

중립 자극에 비해 더 각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rühn 

& Scheibe, 2008; Libkuman, Otani, Kern, Viger, & 

Novak, 2007).

  노인과 젊은이 집단 간 정서 자극 평가를 비교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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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mith, Hillman과 Duley(2005)가 

IAPS 사진들을 보여주고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노인들은 대학생에 비해 사진을 더 긍정적이고 더 각

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rühn과 Scheibe(2008)가 실시

한 연구에서는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진을 더 부정

적이고 더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 사진은 더 

긍정적이고 덜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긍정적 사진이 가장 낮게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정

서가와 각성가 간에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선형관계는 노인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노인 

집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정서가와 각성가 평가 모두 좀 

더 극단적으로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U 형태를 보였던 선행 

연구 결과와의 불일치에 대해 각 사진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서의 차이, 평가 방법의 정교화, 반복 측정에 의한 습관화 

효과, 그리고 문화 간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제안하였

다(Grühn & Scheibe, 2008). Streubel과 Kunzmann(2011)

의 연구에서는 노인 집단이 저 각성 자극에서 유쾌한 자극은 

더 유쾌한 것으로, 불쾌한 자극은 더 불쾌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 또한 각성가가 정서반응성에서의 연령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조절효과가 유쾌 대 불쾌 자극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 자극을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서 자극의 자기 관련성(self reference)이다. 사람들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자극에 더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정서 자극과 연령의 관련성이 정서반

응성에서의 연령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Streubel 

& Kunzmann, 2011). 특히 정서 자극의 연령-관련 효과는 

제시되는 자극 형태가 얼굴 사진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얼굴 자극의 정서처리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연령의 유사성과 표현 정서로, 이는 젊은 사람과 노

인 모두에게 빠르게 인식되며 얼굴 자극이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Ebner, He, & Johnson, 2011). He, Ebner와 

Johnson(2011)은 노인과 대학생 집단 모두 다른 연령대의 

얼굴보다 자신 연령대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며, 이는 이

후 얼굴 재인 과제에서 자신의 연령대 얼굴을 더 잘 기억하

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Ebner 등(2011)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이러한 결

과가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

을 보이고 그들과 더 높은 사회적 관련성을 갖는 것을 반영

한다고 제안하였다. 얼굴 자극의 연령대에 따라 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젊은이와 노인 집단 간 차이는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Ebner 등(2013)은 기쁨, 분노, 

중립 얼굴 자극을 제시하고 얼굴 표정을 확인하는 동안 뇌 

활동을 조사하였을 때 두 연령 집단 모두 자신의 연령대 얼

굴을 볼 때 내측 전전두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과 

뇌섬엽(insula) 영역에서 더 큰 활성화를 보였으며, 노인의 

경우 편도체(amygdala)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

한 연령-관련 효과는 분노 얼굴 자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기쁨과 중립 얼굴 자극에 대해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분노 얼굴 자극의 경우, 얼굴 자극의 정서성이 연령의 유사

성보다 얼굴 자극의 정서처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살펴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서 자극을 인식하

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며, 정서 자극의 자기 

관련성 또한 정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 자극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서의 연령차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노인들이 정서 자극에 대한 평가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연령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서 인식, 얼굴 표정, 그리고 정서 처리 등이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보편적인지 혹은 문화-특수적인지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그것이 문화, 인종, 국가, 그리고 종교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제안해왔다(Gendron, 

Roberson, van der Vyver, & Barrett, 2014; Mishra, Ray, 

& Srinivasan, 2018). 또한 기본 정서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서 문화와 인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Jack, Garrod, Yu, 

Caldara, & Schyns, 2012), 정서적 처리과정에서 신경 수준

에서의 반응이 인종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Golby, Gabrieli, Chiao, & Eberhardt, 2001; Lee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얼굴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긍정과 중립 자극은 더 

긍정적이고 덜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정 자극은 더 

부정적이고 더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또한 노인 집단은 얼굴 정서 자극 평가에서 정서가-각성

가 두 차원 간 선형관계를 보이는 반면, 대학생 집단은 U 

형태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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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50명과 60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대학생 참가자는 대학생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

을 보고 자원한 사람들을 모집하였으며, 노인 참가자는 서울

-경기 소재 노인 종합 복지관, 평생 사회 교육원, 교회 및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아 모집하였다. 노인 

집단 참가자는 60세 이상,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뇌졸중이나 치매 등 신경학적 장애가 있

거나 정신과적 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또한 

자기보고 설문지와 컴퓨터를 사용한 과제를 하는데 신체적·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자

발적으로 서명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orea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실시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노인은 64.52세(표준편차 

3.33), 대학생은 24.24세(표준편차 2.95)이었으며, 연령 범위

는 노인은 60-76세, 대학생은 19-33세이었다. 두 집단 모두 

여자가 30명(60%)으로 성별 비율은 동일하였다. 평균 교육

연한은 노인이 14.44년(표준편차 2.55), 대학생이 14.94년(표

준편차 1.28)이었다. 또한 K-MMSE 평균 점수가 28.62점

(표준편차 1.18), 범위가 26-30점으로 모든 노인 참가자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집단 간 성별 및 

교육연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도구

얼굴 자극은 다양한 인종에 따라 얼굴 처리과정이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에 인종에 특정적인 얼굴 표정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제작된 Extended ChaeLee Korean Facial Expression 

Emotions tool(Lee, Kim, Yeon, Kim, & Chae, 2013)을 사

용하였다. 본 자극은 37명의 배우가 촬영한 259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쁨, 놀람, 무서움, 슬픔, 역겨움, 화남 및 

중립 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된 여러 

종류의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 중 다양한 연령대의 얼굴 표

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 자극모음집이다. 본 연구

에서는 7가지 얼굴 표정 중 기쁨, 분노 및 중립의 세 가지 

얼굴 표정 자극을 사용하였다. 전체 37명의 얼굴 자극 중 본 

실험에 사용된 얼굴 자극은 40-60대 중노년 얼굴 8명(남자 

3명, 여자 5명), 20-30대 청년 얼굴 10명(남자 6명, 여자 4

명)으로, 정서평정 일치율이 높은 얼굴 자극을 선별하였다. 

  얼굴 정서 자극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제는 E-Prime 2.0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19인치 모니터에 70Hz refresh 

ratio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약 60cm의 거리에서 

컴퓨터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으며, 모든 얼굴 자극의 

크기는 약 6.9cm × 7.9cm(시각도 6.58°× 7.53°)로 동일

하게 제시되었다. 

실험절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에 대한 안내문과 실험 동

의서를 나누어주었다. 참가자가 실험 참여에 동의를 한 후에

는 정서 자극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정서 상태

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우

선 최근의 정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 및 부정 정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 정서 9문항과 부정 정서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에게 각 문항에 대해 5

점 척도(1: 거의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자주 느낀다)로 평

정하도록 하였다(Cho & Chong, 2012). 또한 현재 우울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Chon, Choi, & Yang, 2011)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54개 얼굴 자극에 대해 7점 척도로 정서가(1: 매우 부정적

인; 4: 중립적인; 7: 매우 긍정적인)와 각성가(1: 매우 차분

하고 침착한; 4: 중립적인; 7: 매우 흥분되고 각성되는)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매 시행마다 5초간 얼굴 자극을 무선적

으로 제시하였으며, 얼굴 자극이 사라진 뒤 “정서가와 각성

가를 표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면 참가자들은 

자극의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하였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도록 5초 이내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갔다. 각 참가자마다 얼굴 자극 순서는 무선적으로 제시되었

다.

결 과

정서가 평가에서의 연령차

정서가 평가를 살펴보면 기쁨과 분노 얼굴 표정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기쁨 

얼굴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t(98)=2.10, p=.04, Cohen’s 

d=.43), 분노 얼굴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t(98)=-2.33, p=.02, Cohen’s d=.46). 얼굴 정서 자극의 연

령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쁨 및 분노 얼굴 자극

에 대한 평가 차이는 기쁨 청년 얼굴(t(98)=-2.44, p=.01, 

Cohen’s d=.58), 분노 청년 얼굴(t(98)=-2.44, p=.02, 

Cohen’s d=.49)로 나타나 청년 얼굴 자극에 대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립 얼굴 자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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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n=50)

M (SD)

Young (n=50)

M (SD)
t

  Valence

    Happy 5.83 (.56) 5.55 (.75) 2.10*

      Happy_older 5.71 (.63) 5.57 (.76) 1.00

      Happy_young 5.93 (.54) 5.54 (.79) -2.44**

    Angry 2.10 (.45) 2.34 (.59) -2.33*

      Angry_older 2.06 (.47) 2.26 (.62) -1.78

      Angry_young 2.13 (.51) 2.41 (.64) -2.44*

    Neutral 3.95 (.38) 3.82 (.31) 1.90

      Neutral_older 4.09 (.41) 3.90 (.36) 2.39*

      Neutral_young 3.84 (.40) 3.75 (.37) 1.18

  Arousal

    Happy 3.44 (1.45) 3.69 (1.05) -.97

      Happy_older 3.49 (1.41) 3.59 (1.07) -.39

      Happy_young 3.41 (1.52) 3.77 (1.07) -1.39

    Angry 5.57 (.63) 5.32 (.59) 2.08*

      Angry_older 5.59 (.70) 5.43 (.62) 1.17

      Angry_young 5.56 (.62) 5.23 (.65) 2.60*

    Neutral 3.89 (.41) 3.23 (.76) 5.39***

      Neutral_older 3.79 (.43) 3.13 (.71) 5.61***

      Neutral_young 3.98 (.44) 3.32 (.89) 4.7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 Mean valence and arousal ratings for emotional faces by age group (N=100)

체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의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t(98)=1.90, p=.06, Cohen’s d=.38), 중립 얼굴 중 중노년 

얼굴에 대해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하였다(t(98)=2.39, p=.02, Cohen’s d=.50).

  다음으로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자신과 유

사한 연령대 얼굴 자극과 다른 연령대 얼굴 자극에 대해 정

서가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 집단은 기쁨 얼굴의 경우 

중노년 얼굴 자극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t(49)=-4.79, 

p<.001, Cohen’s d=.66), 중립 얼굴에 대해서는 중노년 얼굴 

자극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t(49)=6.87, p<.001, 

Cohen’s d=.98). 대학생 집단은 분노 얼굴의 경우 중노년 

얼굴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t(49)=-2.33, p=.02, Cohen’s 

d=.32), 중립 얼굴에 대해서는 중노년 얼굴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t(49)=2.83, p=.01, Cohen’s d=.38).

각성가 평가에서의 연령차

각성가 평가를 살펴보면 기쁨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전체 얼

굴 자극, 중노년 및 청년 얼굴 자극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분노 얼굴 자극(t(98)=2.08, 

p=.04, Cohen’s d=.41)과 중립 얼굴 자극(t(98)=5.39, 

p<.001, Cohen’s d=1.09)에 대해서는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더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얼굴 정서 자극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분노 얼굴의 경우 분노 청년 

얼굴에서(t(98)=2.60, p=.01, Cohen’s d=.52), 중립 얼굴은 

청년(t(98)=4.72, p<.001, Cohen’s d=.95)과 중노년 얼굴 모

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98)=5.61, p<.001, Cohen’s 

d=1.14).

  다음으로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자신과 유

사한 연령대 얼굴 자극과 다른 연령대 얼굴 자극에 대해 각

성가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 집단은 중립 얼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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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valence and arousal for emotional faces. The linear and quadratic associations 

between valence and arousal ratings are represented by solid and dashed lines, respectively.

청년 얼굴 자극이 더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t(49)= 

-4.64, p<.001, Cohen’s d=.64). 대학생 집단은 분노 얼굴의 

경우 중노년 얼굴이 더 각성되는 것으로(t(49)=-2.89, 

p=.01, Cohen’s d=.41), 중립 얼굴(t(49)=-2.29, p=.03, 

Cohen’s d=.25)과 기쁨 얼굴(t(49)=-2.76, p=.01, Cohen’s 

d=.38)에 대해서는 청년 얼굴이 더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정서가-각성가 차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정서가와 각성가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은 분노 자극의 

각성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기쁨 자극의 각성가를 가장 낮

게 평가한 반면, 대학생은 분노 자극의 각성가가 가장 높고 

중립 자극의 각성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과 

대학생 집단별로 정서가와 각성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을 때, 노인 집단(r=-.81)은 대학생 집단(r=-.54)에 비해 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정서가-각성가 

분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 집단은 정서가-각성가 차원

이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인 반면(R2=.65), 대학생 집단에서

는 선형관계(R2=.29) 보다 U 형태에 가까운 2차 모형

(R2=.51)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얼굴 정서 자극 평가에서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정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

는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실

험에 사용되는 정서 자극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역시 증가되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서 자극에 반응하는 

강도나 정서 반응성에서의 연령차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드

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정서 자극 평가를 비교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대학생보다 기쁨과 중립 얼굴 자

극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노 얼굴 자극은 더 부정적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Grühn과 Scheibe(2008)가 IAPS 자극

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부정적 사진은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 사진과 중립적 사진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 그리고 Streubel과 Kunzmann(2011)의 연구에서 

노인이 저 각성 자극 조건에서 유쾌한 자극은 더 유쾌하고 

불쾌한 자극은 더 불쾌하게 평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Mather와 Knight(2005)의 연구에서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긍정과 중립 사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도 일관

되게 나타났다. 

  노인 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기쁨과 중립 얼굴 자극

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긍정효과의 맥락에

서 설명될 수 있다. 긍정효과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과 비

교하였을 때) 주의와 기억 같은 인지처리 과정에서 부정적 

자극에 비해 긍정적 자극에 대해 보이는 상대적 선호를 일컫

는다(Carstensen & Mikels, 2005; Charles, Mather, & 

Carstensen, 2003). 이 개념은 사회정서 선택 이론 내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를 

제한적으로 느끼고 이로 인해 정서조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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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동기 변화가 주관적 정서 경험뿐만 아니라 인지적 

처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

히 긍정적 정보에는 더 민감해지고 부정적 정보는 회피하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긍정효과로 명명하였다. 인지과정

에서 나타나는 긍정효과는 자동적 처리과정이 아닌 자원이 

개입되는 통제된 처리과정과 관련된다. 고 각성 자극은 자동

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

면, 저 각성 자극은 더 후기에 인지적 개입을 통해 처리된

다. 일반적으로 부정 정서 자극은 긍정이나 중립 자극에 비

해 각성가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Ekman, Levenson, 

& Friesen, 1983). 본 연구에서도 노인과 대학생 모두 기쁨

과 중립 자극에 비해 분노 자극의 각성가를 더 높게 보고하

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 각성 자극인 기쁨과 중립 자극

에서는 노인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긍정효과가 나타난 반면, 고 각성 자극인 분노 자극에서

는 긍정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노인 집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분노 얼굴 자극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한 가지 

가능성으로 노인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정서가 평가에서 

더 극단에 치우치게 보고하는 경향성을 들 수 있다. 단어, 

얼굴 및 사진 등을 사용하여 정서가 평가에서의 연령차를 살

펴 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 보고식 정서 평가의 강도에 

있어 연령 관련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cks, da 

Silva, & Han, 2005; Fairfield et al., 2017). 이에 노인 집

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기쁨 얼굴 자극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분노 얼굴 자극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분노와 같은 고 각성 자극을 더 불쾌한 것으로 경험하

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노인들이 생리적 체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고 각성 상태

를 원래의 최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

한 것과 관련된다(Keil & Freund, 2009). 따라서 노인 집단

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분노 얼굴 자극을 더 부정적인 것으

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원치 않는 

부적 자극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 즉 부정적

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보이는 반응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

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보이는 긍정효과가 약화되

어 노인과 젊은 사람이 부적 자극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주

관적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더 큰 주관적 고통을 느낀다고 

제안하였다(Kunzmann & Richter, 2009; Labouvie-Vief, 

Lumley, Jain, & Heinze, 2003). Charles와 Carstensen 

(2008)이 노인과 젊은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를 하는 시나리오를 듣는 동안 분노와 슬픔 수준을 보고하도

록 한 연구에서도 노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슬픔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인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자극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지속된 노출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악화된 정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 집단이 분노 얼굴 자

극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부정적인 얼굴, 특히 화난 표정의 얼굴은 일상생활

에서 흔하게 마주할 수 있으며, 상대가 화가 나거나 다른 사

람과 갈등 상황에 있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인

은 이러한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싶지만 자극의 정서

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노인들로 하여금 더 부정적으로 

자극을 평가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참가자에게 분노 자극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성가 평가에서도 정서가 평가에서와 마찬가지

로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좀 더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

였다. 노인 집단은 대학생 집단보다 분노와 중립 얼굴 자극

을 더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노인

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부정 단어 자극 혹은 부정 얼굴 자

극을 더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airfield, Ambrosini, Mammarella, & Montefinese, 2017; 

Streubel & Kunzmann, 2011). 반면 긍정 정서 자극에 대한 

각성가 평정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 자극에 비해 긍정 자극의 각성

가 평정에서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결

과는 혼재되어 있다. Ferrari, Bruno, Chattat와 Codispoti 

(2017)의 연구에서 노인은 가족이나 아기 사진과 같이 저 각

성 긍정 자극을 더 긍정적이고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Grühn과 Scheibe(2008)의 연구에서는 노

인이 대학생에 비해 긍정 자극을 덜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하

였다. 이는 각성가가 정서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 자

극인지 부정 자극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Streubel과 Kunzmann(2011)

은 각성가는 불쾌한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을 전략적으로 억

제하는 것을 간섭하지만, 유쾌한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의 

경우 이를 반드시 확대시키지는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이처

럼 긍정 자극은 각성가의 영향이나 정서가와 각성가의 관련

성 등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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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차이는 정서가와 각성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도 발견할 수 있다. 예상대로 노인은 정서가와 각성가 차원

이 선형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생은 선형관계

가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분노-중립-기쁨 순

으로 각성가를 높게 평가한 반면, 대학생은 분노-기쁨-중립 

순으로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Grühn과 Scheibe(2008)의 연

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저자들은 노인과 대학

생 모두 정서가와 각성가가 선형관계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과 참가자들이 

다른 것, 많은 평가 자극 수로 인한 습관화 효과, 그리고 문

화적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Keil과 Freund(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

다. 저자들은 정서가와 각성가를 두 축으로 하는 정서 공간

을 두고 각 개인이 평가한 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긍정 자극에 대한 유쾌 정도와 각성가 간의 연

관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 자극 평가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정서가와 각성가가 U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Libkuman et al., 2007). 그러나 정서평가에서의 연령

차를 살펴 본 연구들은 이러한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노년기에 긍정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는 정서조절 목표가 우선시됨에 따라 노인들

은 일상생활에서 긍정 자극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고 각성의 긍정 자극보다는 저 각성의 긍정 자극에서 이

러한 양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웃거나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표현하는 얼굴은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특히 

중요한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긍정 정보 자극이므로 노인

들은 긍정 얼굴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처리하고

자 할 것이다. 실제 노인 참가자들은 자극을 평가할 때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며 기분이 좋아진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제시된 얼굴 자극의 연령이 노인과 대학생 집단의 

정서가-각성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얼굴 정서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노인 집단은 자신과 유사한 연령대의 기쁨 얼굴 

자극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 중노년 중립 

얼굴 자극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이고 덜 각성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대학생 집단은 중노년 분노 얼굴 자극을 더 부정

적이고 더 각성되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중노년 중립 얼굴 

자극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이고 덜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얼굴 자극의 연령이 자신의 연령대와 유사할 때와 그

렇지 않을 때 얼굴 인식과 정서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 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분노 얼굴 자극의 경우 

얼굴 자극의 연령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가 있다

(Campbell, Murray, Atkinson, & Ruffman, 2015; Ebner 

et al., 2013). 또한 Noh & Isaacowitz(2011)는 분노 얼굴 

자극의 경우 오히려 상대 연령 얼굴이 더 주의를 끄는 반면, 

중립과 긍정 얼굴 자극은 자신의 연령대 얼굴일 때 더 주의

를 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노년 중립 

얼굴 자극의 정서가 및 각성가에 대한 노인 집단의 평가나 

청년 기쁨 얼굴 자극의 각성가에 대한 대학생 집단의 평가의 

경우, 해당 자극에 대한 주의와 처리 과정이 더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집단이 중노

년 분노 얼굴 자극을 더 부정적이고 각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분노 얼굴 자극의 경우 오히려 상대 연령 얼굴이 더 

주의를 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 얼굴 자극에 대해 노인 집단이 자신의 연

령대 얼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나, 중립 얼굴 자극

에 대해 대학생 집단이 자신의 연령대 얼굴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것은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이 갖고 있는 실

제 정서가 속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결과들이 얼굴 자극의 정서가-각성가 평정이 아닌 얼굴 

자극의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정확성이나 응시 패턴, 주의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

인 참가자의 연령과 학력수준을 제한하였다. 사회적으로 통

용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60-65세 

사이의 성인을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컴퓨터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

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연령과 학력수준을 제한하게 되었

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 집단에 일반화

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연령대의 얼굴 

자극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중노년 얼굴 자극에 비해 청

년 얼굴 자극이 더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청년 얼

굴 자극에 비해 중노년 얼굴 자극의 정서 평정 일치율이 더 

낮은 편이었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근육의 경직 등으로 

인해 정확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 132 -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후 다양한 노인 얼

굴 자극이 추가된 정서 자극이 개발되어 이를 사용한다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을 대상

으로 정서 자극 평가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 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인과 대학생 집단을 비교

하여 정서 자극 평가에서 나타나는 연령차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비롯하여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 및 정서 실험을 진행해 왔다. 그

러나 연령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참가자의 연령에 

맞게 정서가와 각성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것이 실험 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서 

자극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할 때 정서 자극 평가에서의 연령

차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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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가 및 각성가 평가에서의 연령차 연구*

강효신1, 권정혜2†

1경성대학교 심리학과, 2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얼굴 정서 자극 평가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과 대학생 집단 각각 50명

을 대상으로 얼굴 정서 자극에 대한 정서가와 각성가를 각각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기쁨과 

중립 얼굴 자극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노 얼굴 자극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각성가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노인은 대학생보다 좀 더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서가와 각성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은 두 차원이 

선형관계를 보인 반면, 대학생은 U자형에 더 가까운 관계를 보여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자극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할 때 정서 자극 평가에서의 연령차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서가, 각성가, 얼굴 정서 자극, 연령차


